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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egment seafood market and find the factor and process that

divide the segment market. Cluster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was performed to identify meaningful

segment market. The result of the research found three segment market such as seafood integration

familiarity group, domestic seafood familiarity group, seafood unfamiliarity group. Seafood integration

familiarity group is active consumer that consume both domestic and imported seafood at home. This group

have high preference and familiarity about seafood. Seafood familiarity group purchase imported seafood for

the reason that imported seafood is cheaper than domestic seafood and have similar quality level. Domestic

seafood familiarity group consume mostly domestic seafood and not purchase imported seafood for the

reason that imported seafood have low quality and safety. This group have high preference and familiarity

about seafood. Seafood unfamiliarity group is low preference group about seafood and seldom eat at home.

This study found that the main factor that divide segment market is seafood familiarity that formed by

experiencing seafood in youth and seafood familiarity is main factor that determine consumption degree of

seafood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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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장영수

Ⅰ. 서    론

소비자의 수산물 식습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수산물이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역할을 수행했다면 현대에는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호성이 반영된 식품으로 자리 매

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시장은 식생활 수준 향상, 식습관의 서구화, 문화의 유입 등으로 다

양한 식품들이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식품구매에 있어 다양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소

비자들의 식습관은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식품시장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간편함’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산물 가공기업 및 대형소매업체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가시를 제거한 순살 생선제품, 회/초밥제품, 해물탕 제품, 주꾸미 볶음, 구운 고등어 등 소비

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는 추세이다. 과거의 수산물 소비자

는 온마리의 생선을 집에서 직접 손질하여 소비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면 현대의 수산물 소비자

는 손질 또는 가공되어 있는 생선을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온

마리 생선을 내장과 비늘을 손질하여 요리하거나 직접 말려서 먹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수산물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수산물의 공급정체 속에서 수입산 수산물의 다양화가 진

행되고 있다. 1997년 수입 자유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입 수산물 국내 시장 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왔다. 수산물 수입량은 1998년 34만 톤, 1996년 53만 톤, 2004년 128만 톤, 2015년 147만 톤1)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해조류, 소금을 제외한 국내 수산물 공급량 중 48.1%를 수입산 수산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가정식 시장뿐만 아니라 외식시장에서도 범위를 넓혀가

고 있으며, 수입 어종은 고등어, 낙지, 조기, 갈치 등 대중어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어, 새우, 대게

등 고가격 수산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가정 내 수산물 소비는 199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패류의 1일 평균 섭취량은 1990년 78.3g, 2000년 56.3g, 2014년 49.3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다. 신선수산동물의 지

출금액은 2003년 21,536원, 2008년 22,491원, 2014년 20,592원으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렇듯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 가정 내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수산물은 점차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산물 소비는 양적인 한계 속에서도 수입수산물 국내시장 반입과 같은 질적 다양성

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습관변화, 수입산 수산물 증가, 가정 내 수산물 소비 감소 현상 속에서

수산물 소비시장은 차별적인 소비·구매특징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의 수산물 선호도와 국내산·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차별적 인지를 기준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하

고, 이와 함께 차별적 시장이 형성되는 근원적 발생원인과 세분시장에 대한 형성과정을 도출하여 각

세분시장별 마케팅 전략수립과 수산물 소비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소금품목 제외



Ⅱ. 선행연구 검토

소비자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제품군의 소비에 있어서 지각, 기억, 태도, 태도변화,

구매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세분화는 소비시장을 하나의 동질

적인 집단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ler et al.(2013)은“시장세

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시장을 서로 다른 제품과 마케팅믹스를 요구하는 독특한 욕구, 특징 및

행동을 갖고 있는 보다 작은 구매자집단들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 경영

체들은 소비자 시장을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특정 세부시장을 타겟팅으

로 하는 시장접근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시장세분화와 관련한 연구는 식품, 관광, 의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물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장세분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물 시장세분화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ng and Kim(2009)은 관여 개념을 도입하여 수산물에 대한 관여 요인들을 살펴보고 수산물 관여

수준에 따라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개인적 관심

상태 정도에 따라 중요시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관여 집단은 수산물 소비에 대한

다양한 요리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요인들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점포요인(신선도, 제철수산물 진열, 점포 접근성, 품질)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대로 저관여 집단은 명확한 요리 동기, 점포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보요인(TV/잡지, 안

전표시)에 반응하는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Zhang and Jang(2010)은 수산물 구매장소와 수산물 구

매 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고지출자, 대형마트 저지출자, 재래시장 고지출자, 재래시장 저지

출자로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분시장별로 수산물 구매품목의 다양성, 품질인증 표

시에 대한 인식, 구입횟수, 직원과의 정서적 연대, 수산물 평가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Zhang and Jang(2011)은 수산물 소비자의 가치를 기준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한 결과, 신선식품 시장

은 가족건강 추구형, 자아기분 추구형, 합리적소비 추구형으로 세분화되었다. 각 집단은 자녀를 포함

한 가족에게 균형적인 식탁제공을 추구하는 집단, 자신과 남편을 위한 맛있는 식단 제공을 우선적으

로 추구하는 집단,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편의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집단별로 추구하는 혜택에 차

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Jang and Im(2000)은 어패류에

대한 고유의 기호성이 인정되며, 갈치, 고등어, 꽁치, 명태 품목이 과거로부터 형성된 식습관의 영향이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하였고 육류와 어패류 간의 대체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Jeong

and Lim(2004)는 소비자는 30세 미만 주부는 어류보다 육류 섭취빈도가 높고, 30〜40대는 육류와 어류

섭취빈도가 비슷하며,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은 어류 섭취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내산 어류는 품질은 높으나 가격이 비싸며, 수입산 어류는 보통 수준 품질과 보통 수준 가격이라고 인

지한다고 분석하였다. Kim and Jang(2013)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구매지식(기업제공 정보

등), 주관적 제품 지식(유명산지 수산물 구매, 수산물 안전성관련 사고, 육안식별), 주관적 사용 지식(식

사 반찬, 건강의 지각, 가격의 고저)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Park et al.(2014)

는 남성과 여성의 어류 구매·소비행태, 수산물 안전 및 건강정보에 대한 민감도, 어류의 품질수준 인

식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소비자 선호, 구매행동, 인지특성, 고객만족, 중요가치, 소비패턴 변화 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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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산 수산물 공급이 늘어나고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변화 속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소비하는 집단과 수산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집단이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 내 수산물 소비를 배경으로 수산물 선호도, 국내산/수입산 인지도를 기준으

로 수산물 소비에 있어 차별적인 특징을 통해 수산물 시장을 세분화하고 차별적 시장이 형성되는 근

원적 발생원인과 세분시장에 대한 형성과정을 연구·분석하기로 한다.

Ⅲ. 실증분석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시장세분화를 위하여 국내 수산물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진행되었다. 첫째, 어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표본은 할당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405부를 2014년 1월

14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3).

둘째,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시장세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시

장세분화 사용 변수는 어류 선호도, 국내산·수입산 어류 인지도(품질, 안전성, 가격수준)로 리커트 5

점 척도를 사용한 총 7개를 사용하였다. 시장세분화에 사용된 7개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집단 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검증된 변수들로 선정하였다. 어류 선호도는 개인의 선천적·환경적 요소

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수산물 구매행동에 근원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라 할 수 있다. 국내산/

수입산 어류에 대한 인지도(품질, 안전성, 가격수준)는 변화된 수산물 공급구조 속에서 소비자 내면

에 위치한 두 시장에 대한 차별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이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분시장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2차 조사(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

하였다. 개별심층면접조사는 부산지역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

행되었다.

세분시장별 개별심층면접조사는 1차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세분시

장별 차별적 구매행동이 유발된 근원을 추적하여 집단이 구분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출하기 위한 것

이다.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목록은 수산물 선호도/친숙도, 수산물 인지도, 수산물 구매행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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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집분석 사용변수 설문항목

요인 변수

어류 선호도 1：매우 싫어함 2 ：싫어하는 편임 3：보통임 4：좋아하는 편임 5：매우 좋아함

국내산 어류 품질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적당)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국내산 어류 안전성 1：전혀 안전하지 않음 2：안전하지 않은 편 3：보통 4：안전한 편 5：매우 안전

국내산 어류 가격수준 1：너무 비쌈 2：약간 비쌈 3：보통(적당) 4：약간 싸다 5：매우 싸다

수입산 어류 품질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적당)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

수입산 어류 안전성 1：전혀 안전하지 않음 2：안전하지 않은 편 3：보통 4：안전한 편 5：매우 안전

수입산 어류 가격수준 1 ：너무 비쌈 2：약간 비쌈 3：보통(적당) 4：약간 싸다 5：매우 싸다

3)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김지웅(2016), “수산물 친숙도에 의한 시장세분화 연구”, 석사학위논문을 인용·
재구성한 것임.



내 수산물 소비행태, 수산물 맛 부문으로 수산물 소비특성이 발생된 원인과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포

괄적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수산물 소비자 시장 세분화

1) 인구통계적 특성

어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유효표본은 총 404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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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응답자의 특성

구 분 표본수(명) 퍼센트(%)

404 100.0

성 별
남성 81 20.0

여성 323 80.0

지 역
수도권 255 63.1

부산 149 36.9

연 령

20대 52 12.9

30대 112 27.7

40대 118 29.2

50대 89 22.0

60대 이상 33 8.2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14 3.5

100 ~ 199만 원 53 13.1

200 ~ 299만 원 74 18.3

300 ~ 399만 원 91 22.5

400 ~ 499만 원 76 18.8

500 ~ 599만 원 46 11.4

600만 원 이상 50 12.4

기혼/미혼
미 혼 97 24.0

기 혼(맞벌이) 155 38.4

가 구 원 수

기 혼(맞벌이 아님) 152 37.6

1인 가구 22 5.4

2인 68 16.8

3인 86 21.3

4인 169 41.8

5인 이상 59 14.6

직 업

전업주부 128 31.7

일반사무직 78 19.3

연구직 10 2.5

전문직 52 12.9

판매직 17 4.2

서비스직 50 12.4

학생 23 5.7

생산직 7 1.7

농/수/축산업 1 0.2

기타 38 9.4



성별은 여성이 80%로 높았으며, 지역은 수도권 63.1%, 부산 36.9%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40대 29.2%,

30대 27.7%, 50대 22.0%, 20대 12.9%, 60대 이상 8.2%의 순으로 30, 40, 50대 중심으로 나타났다. 월평

균 소득은 300만 원대 22.5%, 400만 원대 18.8%, 200만 원대 18.3%, 100만원대 13.1%, 600만원 이상

12.4%, 500만 원대 11.4%, 100만원 이하 3.5% 순이었다.

응답자는 기혼자 76%, 미혼자 24%로 기혼가정 중심으로 가구원 수는 4인 41.8%, 3인 21.3%, 2인

16.8%, 5인 이상 14.6%, 1인 16.8%로 4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31.7%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일반사무직 19.3%, 전문직 12.9%, 서비스직 12.4%, 기타 9.4%, 학생 5.7% 등의 순이었다.

2) 군집분석 결과

<표 3>은 군집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은 3개로 군집 1〓115, 군집 2 〓

134명, 군집 3 〓115명으로 군집 수가 적절히 분배되었으며, 사용변수는 모두 p－value 0.000으로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1은 어류를 선호하고 즐기는 집단(4.0점)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특징(국내산 4점대, 수입산 3점대)을 보이고 있다. 이 집단은 가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어류 모

두 평소에 즐겨 구매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산 가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1.7점)를

가지고 있어 비싸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어류 선호도가 높은 집단(4.2점)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점수 차이(품질, 안전성)가 약 2

점대로 국내산에 대해서 강한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산 어류의 품질(2.5점), 안전성

(2.4점)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족으로 수입산 어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만, 수입산 어류 가격(3.8점)에 대해서는 저렴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수입산에 대해서는 저품질

·저가격이라 인식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군집 3은 어류를 좋아하지 않는 집단(3.2점)으로 국내산 어류와 수입산 어류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

른 집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여 무관심에 가까운 소비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는 더 우수하다는 인지는 가지고 있으나 국내산에 대한 수준도 3점(보통)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산 어류 가격수준(2.3점)은 다른 집단보다 가격저항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류를

주기적으로 구매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세분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군집 1은 40대, 30대, 50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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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집분석 결과

변수

군집 1

(n〓155)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군집 2

(n〓134)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군집 3

(n〓115)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F-value

(p-value)

어류선호도 4.0 4.2 3.2 53.982(0.000)

국내산 어류 품질 4.5 4.4 3.4 120.571(0.000)

국내산 어류 안전성 4.2 4.2 3.1 93.332(0.000)

국내산 어류 가격수준 1.7 1.9 2.3 130.502(0.000)

수입산 어류 품질 3.4 2.5 2.7 86.015(0.000)

수입산 어류 안전성 3.2 2.4 2.5 27.566(0.000)

수입산 어류 가격수준 2.8 3.8 3.2 104.011(0.000)



4인 가구가 많고 전업주부가 32.8%이며, 이외 일반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대 21.3%, 400만 원대 19.4%, 200만 원대 16.8%, 100만 원대 15.5% 등의 순으

로 고르게 나타났다. 

군집 2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고르며, 가구원수 평균 3.4인으로 전업주부 35.8%, 일반사무

직, 전문직,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대 23.9%, 200만 원대 20.9%, 400만

원대 17.2%, 500만 원대 11.9% 등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 3은 30대 중심으로 4인, 3인 가구 중심으로 일반사무직, 서비스직 등 직장인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대 22.6%, 400만 원대 20.0%, 200만 원대 17.4%, 600

만 원 이상 13.0%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군집별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집단별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개인이 형성하는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선호도 등)는 소득수준보다는 다른 경험적·환경적

요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분집단별 어류 구매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어류 구매장소는 어류 선호도가 높은 군

집 1, 2는 재래시장 > 대형할인점으로 재래시장을 구매장소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어류

선호도가 낮은 군집 3은 대형할인점 > 재래시장 순으로 대형할인점이 제 1의 구매장소로 나타났다.

이는 어류 선호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구매장소로 재래시장에 대한 이용정도가 높고 수산물 구매빈

도가 낮은 집단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류 구입상태는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구입처 손질 > 포장/손질어류구매 > 온마리 > 어류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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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군집별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군집 1

(n〓155)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군집 2

(n〓134)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군집 3

(n〓115)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연령 40대 > 30대 > 50대 40대 > 50대 > 20대 30대 > 40대 > 50대

가구원수
4인(45.2%)

3인(21.3%)

2인(16.1%)

4인(36.6%)

3인(20.9%)

2인(18.7%)

4인(43.5%)

3인(21.7%)

5인 이상(16.5%)

결혼유무 기혼(81.3%), 미혼(18.7%) 기혼(73.9%). 미혼(26.1%) 기혼(71.3%), 미혼(28.7%)

월평균소득

300만원대(21.3%)

400만원대(19.4%)

200만원대(16.8%)

100만원대(15.5%)

300만원대(23.9%)

200만원대(20.9%)

400만원대(17.2%)

500만원대(11.9%)

300만원대(22.6%)

400만원대(20.0%)

200만원대(17.4%)

600만원이상(13.0%)

직업

전업주부(32.3%)

일반사무직(18.1%)

전문직(13.5%)

서비스직(12.9%)

기타(9,0%)

판매직(5.2%)

연구직(3.9%)

생산직(3.2%)

전업주부(35.8%)

일반사무직(18.7%)

전문직(12.7%)

기타(10.4%)

서비스직〓학생(9.0%)

판매직(3.0%)

연구직〓농/수/축산업
종사자(0.7%)

전업주부(26.1%)

일반사무직(21.7%)

서비스직(15.7%)

전문직(12.2%)

기타(8.7%) 

학생(7.0%)

판매직(4.3%)

연구직(2.6%)

생산직(1.7%)



의 순으로 구매점포에서 직접 점포 직원이 손질해주는 형태를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어류가공품에 대한 구매 비중은 6% 미만으로 모든 집단이 선어 중심의 어류소비 성향이

강하며 아직까지 어류가공품에 대한 소비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류 구매 시 확인정보는 세 집단 모두 신선도 > 원산지 > 가격의 순으로 어류 구매 시 신선도에 가

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제 2순위로 국내산/수입산에 대한 원산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구매확인정보의 기준이 같은 것은 개인의 기호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구매확인 기준은 동

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류 구입빈도는 군집 2> 군집 1> 군집3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두 집단의 구매빈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고, 선호도가 낮은 군집 3은 구매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산물(어

류) 선호도가 높은 집단에서도 구매빈도가 높은 소비자(매일, 주1회, 주2〜3회)와 낮은 소비자(한 달

한번, 한 달 2〜3회)로 양분된다는 점이다. 이는 수산물(어류) 선호도가 무조건적으로 수산물 구매로

는 이어지지 않으며, 다른 요인들이 구매빈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먹는 어류는 세 집단 모두 갈치> 조기, 고등어 > 오징어의 순으로 유사한 응답을 보여 갈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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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군집별 어류 구매행동 특성

변수

군집 1

(n〓155)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군집 2

(n〓134)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군집 3

(n〓115)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어류 구매장소 재래시장 > 대형마트 재래시장 > 대형마트 대형마트 > 재래시장

어류 구매빈도

한 달 2〜3회(34.8%)

1주 1회(32.3%)

주2〜3회(18.1%)

한 달 1회(14.8%)

1주 1회(37.3%)

한 달 2〜3회(23.9%)

주 2〜3회(20.9%)

한 달 1회(17.9%)

한 달 2〜3회(39.1%)

한 달 1회(27.0%)

1주 1회(20.9%)

주 2〜3회(10.4%)

매일(2.6%)

어류 구입상태

구입처 손질(58.7%)

포장/손질어류구매
(17.4%)

온마’리(13.5%)

어류가공품(5.8%)

구입처 손질(64.2%)

포장/손질어류구매
(19.4%)

온마리(13.4%)

어류가공품(1.5%)

구입처 손질(55.7%)

포장/손질어류구매
(23.5%)

온마리(9.6%)

어류가공품(5.2%)

어류구입 선택기준 신선도 > 원산지 > 가격 신선도 > 원산지 > 가격 신선도 > 원산지 > 가격

자주 먹는 어류 갈치 > 조기 > 고등어 > 오징어 갈치 > 고등어 > 조기 > 오징어 갈치 > 고등어 > 조기 > 오징어

국내산 어류
어류 품질차이

국내산 다소우수(47.1%)

국내산 월등히우수(29.7%)

비슷(16.8%)

잘 모르겠음(5.2%)

수입산다소우수=수입산
월등히 우수(0.6%)

국내산 다소우수(49.3%)

국내산 월등히 우수(41.8%)

비슷(6.0%)

잘 모르겠음(3.0%)

국내산 다소우수(42.6%)

국내산월등히 우수(18.3%)

비슷(17.4%)

잘 모르겠음(20.0%)

수입산 다소우수(1.7%)

부정적 보도와 수산물
구매

당분간 수산물
구입 중단(32.9%)

문제수산물외 다른
수산물 구입(27.1%)

종전과 변함없이 구입(23.9%)

국내산 수산물만 구입(14.8%)

기타(1.3%)

당분간 수산물 구입 중단
(41.0%)

문제수산물외 다른
수산물 구입(29.9%)

종전과 변함없이 구입(17.2%)

국내산 수산물만 구입(11.2%)

기타(0.7%)

당분간 수산물 구입 중단
(47.0%)

문제수산물외 다른
수산물 구입(23.5%)

종전과 변함없이 구입(14.8%)

국내산 수산물만 구입(9.6%)

기타(5.2%)



기, 고등어, 오징어 어종에 대한 소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관련 부정적 보도(식중독 등)에는 군집 3(47%)> 군집 2(41%)> 군집 1(33%) 순으로 수산물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집 3은 약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구매

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해 수산물 관련 부정적 보도 시 구매중단 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분집단별 어류 인지도 및 구매행동 특징을 토대로 군집을 명명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수산

물 통합 친숙형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집단은 30〜50대 중심으로 어류를 선호하고 즐기며, 가

정에서 국내산·수입산 모두를 구매하는 집단으로 수입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비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어류 구매는 주로 재래시장에서 하며 어류 구입빈도가 높고 수산물 관련 부정적 보도에 둔감한

특징을 나타낸다.

군집 2는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집단은 40〜50대 중심으로 가정에서 어

류를 즐기고 선호하며 국내산 어류에 대한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수입산에 대해서는 저품질·저가

격 식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어류 구매는 재래시장에서 주로 하며 높은 구매빈도를 보이고 있다.

군집 3은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30〜40대 중심으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집단은 어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산 어류와 수입산 어류 모

두 무관심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어류를 구매하며 구매빈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구매를 중단하는 성향이 높다.

3. 세분시장별 개별심층면접

개별심층면접조사는 2015년 4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대상으로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수산물 구매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심층면접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바탕

으로 개개인의 인터뷰 노트를 작성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세분시장 구분은 체크리스트(어류 선

호도와 국내산·수입산 인지도)를 통해 면접 전 집단을 분류하였다.

개별심층면접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는 총 22명으로, 수산물 통

합 친숙형 집단 8명,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6명,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8명으로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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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별심층면접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합계 8명 6명 8명

성별 여성(6명), 남성(2명) 여성(5명), 남성(1명) 여성(7명), 남성(1명)

연령 50대(5명), 60대(3명)
40대(3명), 50대(2명)

30대(1명)

30대(5명)

20대(1명), 40대(1명)

60대(1명)

가구원수
5인(3명)

2인(4명)

1인(1명)

3인(5명)

4인(1명)

2인(4명)

3인(2명)

1인(2명)

직업
전업주부(4명)

서비스직(3명)

전문직(1명)

전업주부(2명)

기타(2명)

전문직(1명)

일반사무직(1명)

일반사무직(4명)

전업주부(1명)

연구직(1명)

전문직(1명)

기타(1명)



성별은 집단별로 여성을 중심으로 연령대는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50〜60대 중심), 국내산 수산

물 친숙형 집단(40〜50대 중심),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30대 중심)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1인

부터 5인까지 집단별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직업은 전업주부, 서비스직, 일반사무직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별심층면접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개별심층면접 결과에서 집단별로 차

이를 나타낸 부문은 첫째, 수산물에 대한 어릴 적 경험정도이다. 통합 친숙형 집단과 국내산 친숙형

집단은 어릴 적 수산물 경험이 많은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친숙형 집단은 어릴 적 수산물 경

험이 적은 소비자 50%, 많은 소비자 50%로 혼재해 있었다. 응답자 중 수산물에 대한 어릴 적 수산물

경험이 많은 소비자는 수산물에 대한 높은 친숙도를 형성하며, 경험이 적은 소비자는 수산물에 대한

친숙도가 낮고 소비에도 익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적부터 고등어, 갈치, 오징어, 과메기 등 회, 구이, 조림을 많이 먹었다. 특히 회를 많이 먹었다.

수산물을 많이 먹고 좋아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많이 먹다보니까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것 같다. 생

선을 어릴 적부터 많이 접하다보니까 거부감 없이 접하게 되고 먹게 된다.”(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

단, 50대 서비스직 여성).

.“고향이 경기도이다 보니 어릴 때 수산물을 잘 안 먹었다. 간 고등어, 오징어 정도만 먹었다. 육고기

만 많이 먹었지 생선을 많이 안 먹었다. 아무래도 어릴 때 안 먹다 보니 지금도 잘 안 먹게 된다.”(수산

물 비친숙형 집단, 60대 전업주부 여성).

두 번째, 수산물 소비정도는 통합친숙형 > 국내산 친숙형 > 비친숙형 순으로 수산물 구매품목 수와

소비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통합친숙형의 구매품목은 평균 17개에 달하고 수산물 요리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 친숙형은 구매품목 13개, 수산물 요리빈도 보통〜높음 수준이

었다. 비친숙형 집단은 구매품목이 5개로 한정된 몇 개 품목만 구매를 하며 가정에서 수산물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수입산 수산물 구매정도의 차이이다. 수입산 수산물 구매품목은 통합친숙형(9개) > 국내산

친숙형(1.5개) > 비친숙형(0.8개)로 통합친숙형 집단의 구매 품목이 많고, 품목 자체도 고등어, 갈치,

낙지, 새우 등 국내 소비 품목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수입산으로도 구매하고 있으며, 품질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친숙형과 비친숙형은 새우 정도의 수산물만

수입산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도 요즘 냉동해서 들어오니까 품질이 나쁘지 않다. 고등어, 갈치 같은건 국내산으로 사고

민어, 조기, 아귀, 돔 같은 건 수입산을 사는 편이다. 국내산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국내산만 찾기는

어렵다.”(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50대 전업주부 여성). 

.“수입산은 대부분 냉동이니까 믿음이 안 간다. 수입산은 일본 방사능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수산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굳이 먹는다면 국산을 사먹지 수입산을 사먹지 않는다.”(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30대 사무직 여성).

네 번째, 가정 내 수산물 요리 어려움 정도의 차이이다. 통합친숙형 집단은 가정 내 수산물 손질에

능숙하고 요리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국내산 친숙형과 비친숙형 집단은 모두 공통적으로‘수산물

냄새에 대한 거부감’과‘손질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수산물을 먹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비친숙형 집단 응답자가 수산물 요리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소비경험이 많은 특징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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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요리하면서 냄새, 특히 고등어가 심하다. 냄새나면 집에 애들이 난리나지 나는 크게 문

제가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먹었던 생선이다 보니 안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먹었던 걸 자꾸 먹고 싶

어진다.”(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50대 전업주부 여성).

.“집에서는 수산물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편이다. 수산물 요리할 때는 손질도 어렵고 냄

새도 많이 나고 생물 만지는 거부감도 있다. 가시나 부산물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관문제

도 마찬가지다. 남겨둬야 하면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유통기한도 잘 모르고 감으로 판단해야 되

니까 어렵다.”(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40대 프리랜서 여성).

.“집에서는 수산물을 안 먹고 밖에서 사먹는 편이다. 생선 구울 때 집에서 냄새나는 게 정말 싫다. 생

선을 한 번 굽고 나면 옷이며 벽이며 냄새 배이고 환기시키는데도 한참 걸린다.”(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30대 사무직 여성).

세분시장별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수산물 세분시장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수산물 세분시장 형성과정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어릴 적 수산물 경험정도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수산물에 대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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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분집단별 심층면접조사 결과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

어릴 적
수산물 경험

경험 많음
(경험 많음 7명, 경험 적음 1명2))

경험 많음
(경험 많음 5명, 보통 1명)

많음, 적음 혼재
(경험 많음 4명, 경험 적음4명)

수산물 친숙도
매우 높음

(매우 친숙함 8명)

높음
(친숙함 4명, 매우 친숙함 2명)

낮음〜보통
(낮음 5명, 보통 3명)

구매수산물 평균 17개 품목 구매 평균 13개 품목 구매 평균 5개 품목 구매

가정 내 수산물
요리 정도

수산물 요리빈도
매우 높음

(5점 중 4.1점)

수산물 요리빈도
보통〜높음

(5점 중 3.5점)

수산물 요리빈도
낮음

(5점 중 1.9점)

가정 내에서
수산물요리를

안하게 되는 이유

어려움 있어도
요리하는데 문제없음

(전원응답)

1위 : 냄새/비린내(전원)

2위 : 손질번거로움(5명)

3위 : 요리 후 뒤처리
번거로움(2명)

1위 : 냄새/비린내(전원)

2위 : 손질번거로움(6명)

3위 : 조리방법 모름/

어려움(4명)

구매 수입산
수산물 종류

평균 9개
(어류 4.3개 > 연체류 2.1개 >

갑각류, 조개류 1.5개)

평균 1.5개
(갑각류 0.7개 > 어류 0.5개 > 

연체류, 조개류 0.2개)

평균 0.8개
(갑각류 0.6개 > 연체류 0.1개)

수입산 수산물
구매품목

고등어, 갈치, 부세, 낙지, 주꾸
미, 새우(5명)

오징어, 바지락, 홍합(4명)

꽁치, 꽃게(3명)

문어, 굴(2명)

돔(1명)

새우(5명)

고등어, 갈치, 오징어(2명)

홍합(1명)

새우(5명)

주꾸미(1명)

수입산 수산물
구매이유

1위 :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싸서(7명)

2위 : 국내산이 없어서(1명)

1위 :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서(4명)

2위 : 국내산이 없어서(1명)

3위 :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싸서(1명)

1위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서(３명)

2위 :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싸서,

진열되어 있어서(2명) 

3위 : 국내산이 없어서 (1명)

2) 어릴 적 수산물 경험이 적으나 성인이 된 후에 수산물을 좋아하게 된 응답자이다.



와 친숙함이 성인이 된 후 가정에서 수산물을 즐겨먹는 통합 친숙형, 국내산 친숙형 시장으로 형성되

는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어린시절 수산물 경험이 적은 소비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

에서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비친숙형 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는 어릴 적 수산물 경험이 성인 소비자

의 가정 내 수산물 소비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년 시절 수산물에 대한

많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가정 내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요인은 2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년시절 수산물 친숙도가 형성된 소비자는 2단계에서 수산물 요리 어려움과 환경 요인, 그리고 선

호 요인에 대면하게 된다. 수산물 요리 어려움은 수산물 조리과정 상의 부정적인 소비경험으로‘수산

물 냄새 거부감’과‘수산물 손질 번거로움’그리고 기타 요리 어려움(요리 후 쓰레기, 보관문제, 요리

난이도, 요리방법 모름)이다. 이 요인들은 가정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이 오늘 날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부합되지 못하는 치명적 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산물을 좋아하고 친숙한 주부

라 해도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선냄새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조개를 해감하는 등 손질과정에

서 번거로움을 느끼는 경우, 가정 내 소비빈도가 낮은 비친숙형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환경 요인은 가족의 수산물 선호도, 성장기 자녀유무, 주거환경이다. 가족의 선호도는 조부모님,

남편 등 수산물을 즐겨먹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수산물을 즐겨먹는 친숙형 집단으로

형성된다. 성장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두뇌발달 등 건강과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자녀에게 먹이

려는 욕구로 인해 친숙형 집단으로 이동한다. 주거환경은 아파트 등 생선 굽는 냄새가 주변이웃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인 경우 비친숙형 집단으로 분류된다.

선호 요인은 육류 선호도, 국내산/수입산 수산물 인지도,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 소비경험이

다. 육류 선호도가 낮은 소비자는 수산물을 많이 먹는 친숙형 집단으로 형성되며, 수입산에 대해 부

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친숙형 집단으로 분류된다. 수입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맛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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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웅·장영수

<그림 1> 세분시장 형성과정



질에 만족하여 긍정적인 소비를 경험한 소비자는 통합 친숙형 집단으로 형성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선호도와 국내산/수입산에 대한 인지도를

토대로 수산물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시장별 구분요인과 형성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은 식습관 변화, 수입수산물 공급 증가, 수산물 소비감소 현상 가운데 국내산·

수입산 모두 소비하는 시장(통합 친숙형), 국내산을 주로 소비하는 시장(국내산 친숙형), 수산물 소비

정도가 낮은 시장(비친숙형)으로 세분화되었다.

수산물 통합 친숙형 집단은 국내산 및 수입수산물 모두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특성을 지니며,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 집단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수입 수산물 다변화 현상과 함께 향상된 품질, 안전성, 가

격경쟁력을 갖춘 수입산 수산물 유입이 진행될 경우, 국내산 소비를 수입산 소비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산물 수용에 적극적인 집단은 국내 수산물은 물론이고 수입 수

산물에 대해서도 저항감이 낮아 다양한 수산물 식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빈도와 구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이 집단에는 수산

물의 건강이미지를 강조하여 수산물 소비 여성이 자녀 및 가족들에게 소비 전파역할을 수행하는 마

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두뇌발달에 좋은 DHA 함유, 어린이 생선 등 문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산 수산물 친숙형 집단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높은 선호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국

내산 수산물 소비와 직결된 소비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수산물 소비 촉진에 있어서도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적인 장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집단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

면 국내산 수산물의 신선함과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흑산도 해역’

에서 잡은 고등어 등과 같은 해역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 신선함을 이미지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비친숙형 집단은 수산물 소비감소 현상의 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

을 보이는 이 집단은 가정 내에서 소비되는 신선수산물이 친숙함 부재, 조리 상의 냄새발생, 손질 번

거로움 등으로 현대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집단은 수산물

에 대한 친숙도 자체가 낮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수산물에 대한 편안한 소비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어국, RTE(Ready to Eat), 재첩국 등 수산가공품 등을 시작으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는 전략이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향후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은 수입산 수산물 유입 증가 속에서 수입산 수산물 소비에 친숙한 소비

시장(통합 친숙형 집단)과 현 20〜30대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에 친숙하지 않은 시장(비친숙형 집

단) 비중이 증가하여 국내산 수산물은 점차 그 위치를 잃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산업계는

소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이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수산물 소비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시장의 차별적인 반응을 만드는 근저에는 어릴 적 수산물에 대한‘친숙도 형성’이 자

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친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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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산물이 기호적 식품이라기보다는 영양

공급적 성격의 필수식품으로서 다양한 방법의 수산물 소비문화를 경험한 수산물에 친숙한 세대인

반면 현 20〜40대는 보다 다양한 식품 소비기회 속에서 수산물에 대한 낮은 친숙도를 가진 세대라 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수산물 품목은 총 125개종3)으로 수산물에 대한 친숙도 형성은 육류보다 복잡하고 다양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향후 미래의 주력소비층인 10〜20대들이 가정에서 친숙히 수산물을 소비하

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물 먹어보기 캠페인’ 등 수산물 125개 품목에 대해 소개하고 먹어보게 하는

홍보를 통해 다양한 수산물에 친숙한 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2차 조사(개별심층면접 조사)에서 1차 조사와 다른

항목이 사용되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차 조사에서는 가정 내 수산물 요리, 수산물 친숙도,

어릴 적 수산물 경험 등 1차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1차 조사와 연관성이 부족하다

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2차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2차 조사에서 부

산지역 거주자 22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표본의 수가

적고 지역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집단 간 차

이를 보이지 않은 변수들에 대한 규명적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수준 등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분석방법이 가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소득수준 등 변수와

수산물 소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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